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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교섭 결렬을 선언한다”
9차 중앙교섭 열어 … “아홉 번 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하지 않았다”

금속노조가 2023

년 중앙교섭 결렬을 

선언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

산업자용자협의회는 

6월 20일 수원 모베

이스전자에서 9차 

중앙교섭을 열었다. 

사용자 측은 새로운 

안을 제출하지 않았

다. 노조는 교섭 결

렬을 선언했다.

윤장혁 금속노조 

위원장은 이날 교섭

에서 “사용자 측이 

안을 제시하지 않았

다. 이전 교섭에서 

세 차례 낸 안은 노

조 요구안과 격차가 

크다”라면서 “더

는 교섭을 통해서 

올해 중앙교섭을 마

무리하기 어렵다고 

판단한다.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

한다”라고 발표했다.

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“사용자 

측은 아홉 차례 교섭에서 금속산업 

최저임금 관련 요구안에 한 차례도 

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”라며 

“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요구를 성

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

인다”라고 사용자 측의 무성의한 

교섭 태도를 꼬집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

은 “사용자협의회 사전회의 결과 

노조와 생각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

확인했다”라면서 “금속산업 최저

임금을 제외한 나머

지 부분은 이견을 

좁힐 수 있다고 보

지만, 지금 의미가 

있겠는가? 추가 안

을 내기 어렵다”라

고 밝혔다.

박근형 회장은 

“노동자의 삶과 기

업 생존권이 같이 

맞물려 있으므로 최

저임금은 사용자 측

이 기준점을 찾지 

못하고 있다”라면

서 “매년 어느 정

도 숙고 시간을 두

면서 본교섭이 다루

지 못한 부분을 실

무 간에 다루고 있

다. 서로 어떤 차이

가 있는지 고민하

고, 안을 들여다보

는 시간을 보내겠

다”라고 교섭 결렬

을 받아들였다.

금속노조는 6월 30일 중앙노동위

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한다. 노

조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쟁의행

위 찬반투표를 하고, 투표 결과에 

따라 노조는 7월 총파업에 나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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